
지구의 경고장

EXHIBITION 기후 위기 국립현대미술관 아르코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국공립 미술관 4곳, 기후 위기 특별 기획전

2025 / 08 / 01

최수연

환경 재난이 피부로 느껴지는 지금, 미술계는 기후 위기를 긴급 
의제로 다루고 있다. 한국 국공립 미술관도 인간과 자연의 위계를 
고찰하는 전시를 잇따라 열었다. 그 가운데 베스트 전시 4개를 
선별했다.

안데스 <지질학적 테크노-땅의 비트로 춤추라> 퍼포먼스 2023

먼저 국립현대미술관은 다원예술 프로그램 <숲>(5. 23~2026. 
1. 25)을 개최했다. 2026년 1월까지 매달 8팀의 작가가 영상, 
설치, 연극, 무용, 퍼포먼스 등을 차례로 선보인다. 첫 타자 
임고은은 솔방울, 조개 등 채집한 자연물을 프로젝션해 나만의 
숲을 만들어보는 퍼포먼스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이벤트는 10월 11~26일에 진행되는 홍이현숙의 퍼포먼스 
<오소리 A씨의 초대 2>다. 전시장에 구성한 오소리 굴에서 
작가가 산양의 배설물 냄새, 흙내를 맡으며 인간에 잠재된 짐승적 
면모를 끄집어낸다. 곽소진, 이정은, 임고은, 최상민, 홍이현숙, 
토시키 오카다&텃페이 카네우지, 카티아 엥겔&아리 에르산디, 

1 / 3



하이너 괴벨스 참여.

<드리프팅 스테이션>(6. 27~8. 3 아르코미술관)전은 조주현 
큐레이터가 대만의 홍 페이 우 큐레이터, 리서치 플랫폼 ‘사이팅 
바’와 협업 기획했다. 전시는 미술관을 다양한 존재와 일시적으로 
교감하는 ‘간이역’으로 상정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새’를 
주제로 한 작품이 눈에 띄었다. 김정모는 바닥에 센서를 달아 
관객의 발자국을 멸종 위기종 형상으로 시각화했고, 천경우는 
소리만 듣고 새의 생김새를 그려보는 참여형 작품을 선보였다. 
관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작업으로 인간 중심적 감각 체계를 
뒤흔들었다. 김정모 안가영 안데스 안정주 장은만 전소정 천경우 
하이로조익/디자이어즈 참여.

이채원 <하얀 밤 검은 낮> 캔버스에 유채 162.2×130cm 2023

<테라폴리스를 찾아서>(7. 11~2026. 2. 22 
경남도립미술관)전은 과학철학자 도나 해러웨이가 제안한 개념 
‘테라폴리스’를 모티프 삼았다. 전시는 ‘지구 공동체’라는 단어에서 
출발해 온갖 존재가 얽혀 살아가는 잡종적인 커뮤니티를 
탐구한다. 다이애나밴드 박형렬 배윤환 이끼바위쿠르르 위켄드랩 
플라스틱노리터 황선정 등
한국 작가 7인(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SF적 상상력을 발휘해 
테크놀로지와 에코, 과학과 신화를 넘나든다. 한편, 참여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연계 프로그램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8월부터는 다이애나밴드와 위켄드랩의 워크숍부터 박형렬과 
배윤환의 아티스트 토크, 기후 전문가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앞선 전시가 역지사지의 태도로 타자화된 생명에 주목했다면,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7. 24~10. 26 경기도미술관)전은 
토양, 바다, 태양 등 자연물 자체를 재료나 배경으로 삼은 작품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한다. 박예림, 임희재, 장진승 등 
1990년대생 젊은 작가부터 더그 에이트킨, 올라퍼 엘리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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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미술사 거장까지 총 22명(팀)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의 
별미는 한국 생태미술 아카이브를 함께 공개했다는 점이다. 
야투의 임동식과 김해심, 바깥미술의 최운영 등 1980~90년대 
자연미술가의 퍼포먼스 기록에 공을 들여 한국 생태미술의 뿌리와 
계보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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